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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겸손된 봉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느끼게 되는 하느님 체험과 은총을 간직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느님을 가까이 느끼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멀리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가까이 느끼면 느낄수록 내 자신이 보잘것없고 부끄럽고 죄스럽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크신 은총 앞에 내가 드린 것은 너무도 작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의 작은 마음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사랑은 철철 넘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은 더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감사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체험을 하고도 쉽사리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실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도 하느님의 크고도 깊은 사랑을 체험한 후에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는 은총이 큰 곳에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번민과 갈등도 늘 우리 주위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난 전날 저녁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니에는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기다렸다고 하는 장소인데, 그곳의 제대 밑에는 두 개의 조각이 있습니다. 두 명의 제자가 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급박한 순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나는 어떠한가? 나의 부족함을 위로해주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원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부족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자람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 드리는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겸손된 봉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번민과 갈등에 휘둘리지 말고 굳센 믿음과 용기를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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